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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할 수 있는 봄맞이 자동차 관리

■ 봄맞이 실내외 세차

겨울엔 실내 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

에 자동차 내부에 먼지가 쌓이기 쉽다. 차

량 내부를 꼼꼼하게 청소하고 볕이 따뜻

한 날, 자동차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

주면 일광 소독 효과는 물론 악취와 세균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실외를 세차할 때는 자동차의 밑부분까

지 꼼꼼하게 세차한다. 특히 눈길을 운행

한 적이 있다면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에 

뿌려두었던 염화칼슘이 묻어 있을 수 있

다. 염화칼슘을 차량의 부품을 부식시킬 

수 있다.

■ 에어컨 점검

겨울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에어컨

도 꼼꼼하게 점검한다. 먼저 5분 정도 에

어컨을 켠 상태로,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

인한다. 이때 풍량은 정상인데 미지근한 

바람이 나온다면 냉매(에어컨 가스)량이 

부족한 것이므로 냉매를 보충한다. 

풍량이 부족하다면 에어컨 필터가 막힌 

것일 수 있으므로 점검 후 청소 또는 교

체한다. 

소음이 심하거나 바람이 시원하지 않다

면 에어컨 벨트 노화로 인한 현상일 수 있

으므로 정비소를 찾아 증상 확인 후 교환

해 준다. 

■ 배터리 점검

겨울 동안 히터와 열선 시트 등의 작동

으로 전기 소모가 많았던 배터리도 꼼꼼

하게 점검해 준다. 배터리액과 충전 상태, 

터미널의 교정 상태, 단자 부위의 청결 상

태 등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 본체는 깨끗이 딱

아주고, 배터리 단자는 칫솔 등으로 이물

질을 깨끗이 털어낸 후 단단히 조여준다. 

배터리 상단부에 그리스를 얇게 발라주

면 이물질 생성을 억제해 배터리 단자의 

접촉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

■ 워셔액 점검

봄철에는 꽃가루 등으로 인해 차량 유리

창이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평

소에 워셔액을 충분히 보충해 두는 습관

을 들여야 한다.

워셔액은 잔량이 충분한지만 확인해주

면 되기 때문에 다른 부품에 비하여 점검

이 매우 손쉽고 간단하다. 워셔액 탱크는 

앤진룸 왼쪽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파란

색 뚜껑에 워셔액이 창문에 분사되는 그

림이 그려져 있다. F와 L 또는 Max Min 사

이에 워셔액이 있다면 정상이며, L 또는 

Min에 가깝다면 보충이 필요하다. 

■ 엔진 오일 점검

보닛을 열면 안에 노란색 혹은 빨간색 

손잡이를 볼 수 있는데, 이를 위로 올리면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가 뽑혀 나온다. 

레벨 게이지에 묻어 있는 오일을 깨끗한 

천이나 티슈로 닦아내고 다시 넣고 뽑은 

뒤 오일 상태를 확인한다. 닦아낸 오일이 

검은색을 띄고 있다면 찌거기 등으로 오

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환해 주

는 것이 좋다. 

오일이 레벨 게이지의 F와 L 사이에 묻

어 있다면 잔량이 충분하다는 뜻이며 만

약  L에 가깝다면 오일이 부족한 상태이

므로 보충해 준다.

■ 타이어 공기압 점검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는 외부 기온 상승으로 타이어 공기압의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 

차량별 적정 타이어 공기압은 보통은 운

전석 도어 안쪽 혹은 차체 면에 표기되어 

있다. 타이어 적정 공기압을 확인한 후 기

온이 높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5~10%가

량 공기압을 더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연비와 타이어 

마모 수명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타이어 

펑크 등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차량의 수명을 늘리고 즐거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차량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차량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관리가 소홀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차량의 운행 시간이 현저하게 줄었을 것이기 때문

에 차량 관리에 소홀했을 수 있다. 봄을 맞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동차 점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